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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 남성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과 은퇴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해 재직 중인 전국의 중년 남성 400

명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은퇴불안 척도, 심리적 안녕감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Statistics 26.0과 SPSS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

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은퇴불안, 심리적 안녕감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

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넷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

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중년 

남성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상담 개입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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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베이비부머(1955년에서 1963년 출

생자)는 약 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6%

를 차지하며, 이후 1964~1974년 사이에 태어

난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베이비부머보다 많은 

약 956만 명으로 18.8%를 차지한다(조현승 외, 

2017). 이들은 교육 수준 향상과 함께 사회생

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나 외환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을 경험하였고, 앞 세

대보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이들 자녀 

세대의 독립은 좁은 고용 시장으로 인해 점차 

미뤄지고 있다(김향수, 2021; 홍성희 외, 2006). 

결과적으로 자녀 양육과 연로한 부모를 돌봐

야 하는 세대이자 자신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 

심리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세대이

기도 하다(최순옥 외, 2008). 

실제로 2020년 50대 자살자 수는 2,606명으

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았고, 자살률로는 50

대가 인구 10만 명당 30.5명으로 80세 이상

(62.6명), 70대(38.8명) 다음 세 번째로 높았다

(통계청, 2021).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모든 

성인 연령대의 자살률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40대 자살률은 유일하게 2.5% 증가했고, 자살

은 40~50대 사망원인 2위였다(통계청, 2023). 

전체 남성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5.3명으

로 여성 자살률인 15.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중장년층으로 갈수록 남녀 간 자살률 

성비 차이가 점차 증가하였다(통계청, 2023). 

한국 사회 자살 현황에서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 저하를 예측할 수 있으며, 심리적 안

녕감 저하의 원인과 보호 요인에 관한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안녕감(well-being)은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관점으로 삶의 만족도와 질, 행복 등 여러 가

지 개념을 포괄하는 용어이다(이승연, 한미리, 

2016). 그동안 안녕감을 평가하기 위한 개념으

로 정서적 안녕감(mental well-being), 심리적 안

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주관적 안녕감

(subjective well-being) 등을 사용해 왔다(황예은, 

2020). 이 중 심리적 안녕감은 단순히 쾌락적 

관점에서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적응적 삶의 질, 사회 구성원으로서 

순조롭게 기능하고 있다고 느끼는 동시에 삶

의 만족을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김미옥, 이

미숙, 2017). 중년기에는 가족 구조의 변화나 

조기 은퇴 등 직장 내 변화로 경제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최승미, 김지연, 2016), 실존적 

공허감이나 무의미함(장선희, 최순옥, 2017) 등

을 느끼기도 한다. 중년기 변화에 적절한 대

처나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스

트레스에 노출되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최승미, 김지연, 2016). 중년 남성은 

우울하다는 감정을 나약하다고 생각하고, 우

울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인식하더라

도 해결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안미경, 

2018). 이로 인해 중년 남성의 상담 서비스 접

근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자녀들의 대학 

진학 및 결혼 지원, 고령의 부모를 챙기느라 

생기는 사회경제적 압박감 등 우울을 표현하

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안미경, 2018). 실

제로 사회적 유대를 나타내는 사회적 고립도 

지표에서 남성은 2021년 기준 36.6%로 여성의 

31.6%보다 높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고

립도 수준이 높아졌다(통계청 통계개발원, 

2023).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

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

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상정하고자 한다. 

완벽주의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매우 높은 기

준을 세우고 끊임없이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엄격하게 자신을 평가하는 성격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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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다차원적 개념인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

(Hewitt & Flett, 1991b). 이 가운데 일관성 있게 

부적응적 심리와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는 개

념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이다(하정희, 장유진, 

201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지향 완벽주

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에 비하여 우울, 스트

레스, 불안 등 부적응적 심리와 높은 관련성

을 보인다(하정희, 장유진, 2011; 한기연, 1993; 

Dean et al., 1996; Flett et al., 2005). 또한, 자기

지향 완벽주의와 타인지향 완벽주의는 직장인

의 번아웃 감소와 업무 몰입을 증진시키는 반

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정신적 탈진, 회의감

을 증가시키고 업무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Childs & Stoeber, 

2010).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

이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설정했다고 인식하

고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만 상대방으로

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김혜련, 

2018).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은 타인

의 평가에 민감하여 낮은 삶의 만족과 부정정

서를 경험하며(김현정, 손정락, 2006; 김혜진, 

홍혜영, 2010; 허현정, 2004), 부정적 평가로 

인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학습된 무

기력과 자기 처벌적 경향성을 지속하게 한다

(Enns & Cox, 2002; Flett et al., 1996b; Shafran et 

al., 2002). 즉, 타인의 평가나 요구에 예민하고 

완벽하게 행동하려 하지만, 오히려 완벽하기 

위한 행동은 다른 사람의 높은 기준을 채울 

수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만들어 내고 이

는 절망감과 무력함으로 이어진다(Flett et al., 

1996a).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은 스

트레스에 대처에 소극적이며(이은영, 2003), 성

취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를 보이고(모혜연, 

2000) 낮은 긍정적 정서를 나타낸다(허현정, 

2004). 김나래(2023)의 연구에서는 소명 수행을 

지닌 직장인이라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다면 직무소진을 완화하는 소명 수행의 긍

정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직장

에서 성취뿐만 아니라 아버지, 남편, 아들로서 

역할 수행은 중년 남성의 주요 스트레스 요인

으로 꼽히는데(강모성 외, 2008), 중년 남성은 

전통적인 성 역할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느

끼고 성취 지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중년 

여성보다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보

일 수 있다(윤제중, 2018). 이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중년 남성이 타인의 기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지각할 경우 개인의 좌절

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간 관계에 관한 간접적인 연구를 살펴

보면,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신경증 성향과 주

로 관련이 있었으며 특히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Hill et al., 1997). 또한, 김지원과 정승

철(2022)의 연구에서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

주의는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권영미와 정주리(2021)의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성적 

같은 과업 수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사

회부과 완벽주의 특성(Flett et al., 1996b)이, 상

당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관적 안녕

감을 하락시킨다고 보았다(권영미, 정주리,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

향을 주는 변인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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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들과 

관련된 변인의 하나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을 상정하였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은 실제 발생할 가능성과 관계없이 부

정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불확실성을 위협으로 인식하

는 성향을 의미한다(Carleton et al., 2007). 미래

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심리적 불

편함을 느끼고, 불확실성을 회피하거나 감소

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생각하는 행동 특성으

로 이해할 수 있다(이슬, 2016). 중년기에는 사

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있기도 하지만 미래

의 불확실성으로 불안을 경험한다(강모성 외, 

2008). 무엇보다 가정에서 양육과 부양의 책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에 대한 기대는 중년 남

성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킨다(최태산, 박

혜경, 2011). 중년기는 자기 정체성 위기 및 

삶의 무의미와 실존적 공허함을 경험하는 과

도기적 단계이며, 개인이 자신의 포부와 성취

의 한계를 깨닫는 동시에 노화의 불가피성과 

죽음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는 시기이다(최태산, 

박혜경, 2011).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위협

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

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이러한 불확실성

에 대한 위협 지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예

상해 볼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관련성을 보였

다(강리영, 2016; 김태정, 2018; 양도선, 이자영, 

2016).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고 사회로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사람은 불분

명하고 정의되지 않은 상황을 불완전한 것으

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정, 2018).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이 떨어지면 걱정이 

커지고(김슬기, 김은경, 2017; 서해란, 이봉건, 

2018; 양경은, 박기환, 2014; 조성연, 조한익, 

2014) 불확실한 상황을 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해 신체적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과 같

은 정서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오영아, 정

남운, 2011; 조성연, 조한익, 2014; Dugas et al., 

2001; Dugas et al., 2005).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는 사회에서 본 연

구는 더 나아가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

의와 심리적 안녕감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변

인으로 은퇴불안을 상정하였다. 은퇴불안이란 

은퇴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혼

란스러운 감정 상태이자 적응적 행동을 방해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Fletcher & Hansson, 

1991). 중년기 실직이나 은퇴 등 부정적 경험

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하고(한경혜, 이정

화, 2012), 은퇴 과정에서 중년 남성은 절망감, 

우울감, 생활의 혼란을 겪는다(서성만, 2018).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중년 직

장인들은 은퇴불안에 직면하고 이는 중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고 있다(황치정, 2013).

통계청(2022)이 발표한 고령자 통계에 따르

면, 2022년 기준 65세에서 79세 인구 중 취업

을 희망한 사람은 지난 10년간 12.1%p 증가한 

수치인 54.7%였다. 이유로는 경제적 도움 

53.3%, 일의 즐거움 37.3%로 나타났으며, 이는 

은퇴 후 직업을 생계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느

끼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중년 남성은 청년층과 비교하면 

조기 퇴직 등으로 인한 실직 대처에 더 큰 어

려움을 겪고 있고, 재취업에서 연령차별뿐만 

아니라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이전보다 낮은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 중년의 자존감과 자

아개념 상실의 위기를 경험한다(옥상미, 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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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2016). 중년기에 겪는 실직, 감원, 비자발

적 퇴직의 부정적인 경험은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김경은 외, 2011), 이은

주(2014)의 연구에서도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

녕감의 부적인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러

한 연구 결과들로 은퇴불안이 중년 남성의 심

리적 안녕감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하고, 은퇴불안이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심리

적 안녕감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은

퇴불안 간 관계는 불안과 관련한 선행연구에

서 변인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일관되게 연관성을 보

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Conroy et al., 2007; 

Hewitt et al., 2003)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 높은 각성 수준과 결

합하여 공포를 유발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

에 수반하는 불안 민감성(Flett et al., 2004) 역

시 고조되어 공포나 공황감을 통제하는데 어

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Flett et al., 2022). 대학

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불안의 관련성

을 보고한 김태정과 민경화(2020)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있는 개인은 취업준비를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상황을 견뎌내기 

힘든 것이라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초

심 상담자 대상 연구에서 불확실성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하고 진로불안을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소영, 연규진, 2021). 이성령과 홍

혜영(2016)은 남녀 직장인 대상 사회부과 완벽

주의와 사회불안 간 관계 연구에서 두 변인 

간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고, 연구의 변인별 

차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를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불안, 진로불안, 

사회불안 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중

년 남성의 은퇴불안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관련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고령화와 경기침체, 고용 불안정화와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은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이호길, 2016), 중년 

남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

불안 간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관련된 

연구들을 볼 때, 김수연과 권경인(2020)의 중

년 남성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과 은퇴불안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은퇴불

안과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취업 준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취업

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태정, 민경화, 

2020)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

업불안의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엄시율과 박

기환(2021)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후반추 

사고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에서,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은 유의

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인간 발달 과정에서 중년기는 가정과 사회

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양윤정, 

2020; Lachman, 2004), 생물학적, 신체, 가족 주

기, 직업 등에 주요한 변화가 찾아오는 발달

단계이다(강덕진, 2011). Levinson 외(1978/2023)

는 성인 중기를 45~60세로 정의하며, 40세에

서 45세를 성인 초기에서 중년기로 이동하는 

중년의 전환기로 보고 40대 후반까지 중년기

의 첫 인생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후 

50세에서 55세까지는 50대 전환기로서 중년의 

전환기에 만든 인생 구조를 수정해 나가고, 55

세에서 60세까지는 제2의 중년 인생 구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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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몰두하는 시기로 보았다(Levinson et al., 

1978/2023). 

중년기 정신건강의 중요성과 사회적 시급성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년 대상 연구는 주

로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고(최희주, 김영

근, 2017), 특히 40대에서 50대까지 중년 남성 

직장인의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

직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 중년 남성들은 남

성의 성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속에서 살

아오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정신 건강 

서비스에서도 멀어지게 되면서 점차 행복감과 

멀어지고 있다(김길문 외, 2020). 이러한 가운

데 중년의 은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더불

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함께 검증

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중년기 관련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연구의 

특성과 주제에 따라 중년기 연령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연구자마다 중년기의 연령 범

위를 다르게 설정하지만, 생물학적, 동시대 사

회문화 특성이 반영된 연령을 기준으로 한 국

내 선행연구에서는 중년기를 40세 이상 59세 

미만으로 설정하였다(강덕진, 2011; 강모성 외, 

2008; 고기숙, 2003; 김학환, 2023; 김헌주, 

2018; 박은선, 2014; 박지희, 함경애, 2023). 본 

연구는 40~50대 중년 남성 직장인의 심리적 

기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년기를 만 40세에서 만 59세로 정의하여 연

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

의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 학력, 직급, 

가정소득,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수, 은퇴시

기와 같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는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요인 각각이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Frech & Damaske, 2019; Gill et al., 2006; 

Gondek et al., 2024; Grundström et al., 2024; 

Kubicek et al., 2011; Virtanen et al., 2015; 

Zhang et al., 2017). 이러한 변인들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생활 환경을 반영하는 외

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가운데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변인을 선별하여 연

구모형에서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높은 수준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로 심리적 안녕감에 곤란을 겪는 중년 

남성 직장인과의 상담 장면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을 증진하고 은퇴불안을 낮추도록 

하는 개입이 심리적 안녕감 증진에 도움이 되

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년기 남

성 직장인이 경험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으로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도움으로써, 상담적 개입을 초점

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상정하였다. 첫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은퇴불안, 심리적 안

녕감 간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매개하는가? 셋째, 사

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이 매개하는가? 넷째, 사회부과 완벽

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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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국 만 40세부터 만 59세까지 

직장에 재직 중인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온라

인 리서치 업체를 통해, 연령대별 동일한 수

를 표집하여 총 400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온라인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 윤리 규정, 응답 시 유의 사항 등을 안

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아 응답자들은 연

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

지는 총 100개 문항으로, 기본 인적 사항 9개 

문항,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15개 문항,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2개 문항, 은퇴

불안 18개 문항, 심리적 안녕감 46개 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4년 2월 5일부

터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 응답 소요시

간은 약 10분이었다. 

총 400명의 연구 참여자들의 연령 분포는 

만 40세 이상~44세 이하 100명(25.0%), 만 45

세 이상~49세 이하 100명(25.0%), 만 50세 이

상~54세 이하 100명(25.0%), 만 55세 이상~59

세 이하 100명(25.0%)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39명(9.8%), 전문대학 졸

업 65명(16.3%), 대학교 졸업 248명(62.0%), 대

학원 졸업 이상 48명(12.0%)으로 나타났다. 부

양가족 수는 없음 29명(7.3%), 1명이 53명

(13.3%), 2명이 137명(34.3%), 3명이 149명

(37.3%), 4명 이상이 32명(8.0%)이었다. 업종은 

전문직 21명(5.3%), 사무/관리직 228명(57.0%), 

서비스/판매직 29명(7.3%), 기술/기능직 68명

(17.0%), 생산직 17명(4.3%), 공무원 36명(9.0%), 

기타 1명(0.3%)이었다. 직급별로는 사원급 42

명(10.5%), 대리급 38명(9.5%), 과장급 90명

(22.5%), 차장급 76명(19.0%), 부장급 116명

(29.0%), 임원급 이상 38명(9.5%)이었다. 경제적 

상황은 아주 나쁨 17명(4.3%), 나쁜 편임 81명

(20.3%), 보통 252명(63.0%), 여유 있는 편임 49

명(12.3%), 아주 여유 있음 1명(0.3%)으로 나타

났다. 월 가정소득은 100만원 미만 3명(0.8%), 

100~200만원 미만 2명(0.5%), 200~300만원 미

만 26명(6.5%), 300~400만원 미만 61명(15.3%), 

400~500만원 미만 68명(17.0%), 500~600만원 

미만 74명(18.5%), 600~700만원 미만 49명

(12.3%), 700~800만원 미만 28명(7.0%), 800~ 

900만원 미만 31명(7.8%), 900만원 이상 58명

(14.5%)이었다. 향후 예상 은퇴시기는 1년 이

내 6명(1.5%), 2~3년 이내 31명(7.8%), 4~5년 

이내 34명(8.5%), 6~7년 이내 42명(10.5%), 

8~9년 이내 41명(10.3%), 10년 이후 246명

(61.5%)이었다.

측정 도구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활용하였

다. 이 척도는 Hewitt과 Flett(1991a)이 개발하였

으며 한기연(1993)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로, 

김연수(1998)가 재번안한 척도를 연구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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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타인지

향 완벽주의, 자기지향 완벽주의 총 세 개의 

요인, 4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

의(예,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모든 일에서 성공

하기를 기대한다)에 해당하는 15개 문항만 사

용하였다. 문항은 7점 Likert 척도이며 1점(전

혀 그렇지 않다)부터 7점(매우 그렇다)으로 응

답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송윤조

(2019)의 연구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6이며, 본 연구

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0으로 나

타났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척도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단축형 척도

(Intolerance of Uncertainty Scale-Short Form 

[IUS-12])는 Freeston 외(1994)가 개발한 원척도

에서 Carleton 외(2007)가 12개 문항을 선별

해 타당화한 것이다. 김순희(2010)가 번안한 

IUS-12 척도를 이용하여 중년 남성 직장인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예기불안 

7개 문항(예, 꼼꼼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예측

하지 못한 사소한 일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

다), 억제불안 5개 문항(예, 확신이 없을 때 나

는 일을 잘 할 수가 없다) 등 총 12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

으로 평가하고, 높은 점수일수록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순희(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84이며, 본 연구의 내적합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예기불안 .75, 

억제불안 .82로 나타났다.

 

은퇴불안 척도

중년 남성의 은퇴 관련 불안 수준을 정량화

하기 위해 중년기 은퇴불안 척도(Middle-Aged 

of Retirement Anxiety Scale)를 활용하였다. 이 

척도는 이은주와 이지연(2015)이 개발하여 검

증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퇴불안

의 심리적 요인 5개 문항(예, 나는 은퇴를 생

각하면 속상하다), 신체적 요인 5개 문항(예, 

나는 현재 불규칙적인 생활 때문에 은퇴 후의 

건강이 걱정이다), 경제적 요인 5개 문항(예, 

나는 은퇴 후, 개인적으로 준비해온 노후자금

과 연금으로 생활이 가능할까 걱정이다), 사회

적 요인 3개 문항(예, 나는 은퇴를 하면 직장 

동료들과 계속 연락하기 어려울 것이다)인 총 

네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은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은퇴불안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은주와 이지연(201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0이며, 본 연구의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심리적 요

인 .95, 신체적 요인 .88, 경제적 요인 .88, 사

회적 요인 .78로 나타났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이 개발하고 김

명소 외(2001)가 검증한 척도 축약판을 사용하

여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46개 문항, 여섯 가지 하위 요

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 수용 문항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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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긍정적 대인관계 문항 7개

(예, 가족이나 친구들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긴다), 자율성 문항 8개(예,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의지대로 하는 편이다), 

환경에 대한 통제 문항 8개(예, 매일의 생활에

서 내가 해야 할 책임들을 잘 해내고 있다), 

삶의 목적 문항 7개(예, 나는 인생 목표를 가

지고 살아간다), 개인적 성장 문항 8개(예, 나 

자신과 인생살이에 자극을 줄 만한 새로운 경

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로 구성

된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이며 1점(전혀 그

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가하

고, 총점은 지각된 심리적 안녕감을 반영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안녕감을 나타낸다. 송

은영(2022)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각 하위요인

별 내적합치도 계수는 자아 수용 .82, 긍정적 

대인관계 .77, 자율성 .59, 환경에 대한 통제 

.69, 삶의 목적 .75, 개인적 성장 .72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

본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6.0과 SPSS PROCESS macro 4.1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빈도분석을 시행하여 연구 참

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

째, 측정 도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내적합

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척도의 신

뢰도를 도출하였다. 셋째, 연구에 투입한 변인

의 반응경향성을 살펴보고자 기술통계분석으

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해 

정규성 충족을 확인하였고, 연구 변인 간의 

관계 및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의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다. 넷째,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수행

하였으며, 각 잠재변인을 측정할 때 3개 이상

의 측정변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우종필, 2012)

을 근거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된 사회부과 완

벽주의와 2요인으로 구성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문항묶기방법(item parceling)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섯째, 사회부과 완벽주의

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은퇴불안의 매개

효과를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model 4번을 통해 각각 확인하였다. 여

섯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Hayes(2018)가 제안한 SPSS PROCESS macro 

model 6번을 사용하였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을 통제하였다. 각 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95%

의 신뢰도 구간에서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 변인의 정규성을 확인

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Kline(2015)에 따르면 정규

성을 만족하려면 왜도는 절댓값 3.0보다 작고, 

첨도는 절댓값 8.0보다 작아야하는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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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사회부과 완벽주의 3.963 .526 -.167 1.091

2. 심리적 안녕감 3.221 .396 .226 .231

  2-1. 자아수용 3.190 .577 -.355 .523

  2-2. 긍정적 대인관계 3.215 .567 .041 -.224

  2-3. 자율성 3.150 .410 .257 .822

  2-4. 환경에 대한 통제 3.314 .444 .136 .301

  2-5. 삶의 목적 3.334 .536 .277 -.188

  2-6. 개인적 성장 3.138 .511 .318 .357

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3.250 .553 -.212 -.359

  3-1. 예기불안 3.431 .540 -.327 -.073

  3-2. 억제불안 2.995 .705 -.116 -.554

4. 은퇴불안 3.151 .720 -.353 -.200

  4-1. 심리적 요인 3.022 1.000 -.191 -.659

  4-2. 신체적 요인 2.961 .855 -.201 -.603

  4-3. 경제적 요인 3.471 .799 -.621 .156

  4-4. 사회적 요인 3.148 .805 -.295 .095

표 1. 기술통계                                                                             (N=400)

의 결과에서는 왜도는 -.621~.318로 나왔고, 

첨도는 -.659~1.091로 나와 정규성 가정을 위

배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주

요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력은 심리적 안녕감

(r=.197, p<.01)과 정적 상관을, 불확실성에 대

한 인내력 부족(r=-.127, p<.05)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직급은 사회부과 완벽주의(r=.107, 

p<.05)와 심리적 안녕감(r=.190, p<.001)과 정

적 상관을 보였다. 가정소득은 심리적 안녕

감(r=.309, p<.001)과 정적 상관을, 은퇴불안

(r=-.126, p<.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경제

적 상황은 심리적 안녕감(r=.405, p<.001)과 정

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r=-.160, p<.01)과 은퇴불안(r=-.283, 

p<.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표 3에 제

시하였다.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심리적 안녕감과

(r=-.279, p<.001)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

타냈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484, 

p<.001)과 은퇴불안(r=.396, p<.001)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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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과

완벽주의
심리적 안녕감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은퇴불안

연령 .090 .012 .076 .038

학력 .008 .197** -.127* -.081

부양가족 수 .043 .078 -.059 -.042

직급 .107* .190*** .020 .018

가정소득 -.015 .309*** -.044 -.126*

경제적 상황 -.061 .405*** -.160** -.283***

은퇴시기 -.090 .055 -.077 -.023

주. *p<.05, **p<.01, ***p<.001 

표 2.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측정 변인 간의 상관관계

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심리적 안녕감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r=-.397, p<.001)

과 은퇴불안(r=-.498, p<.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과 은퇴불안(r=.545, p<.001)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를 확인

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

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는 

χ2값과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일반적

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일 경우 양호한 적

합도로 판단하고 RMSEA는 .08 이하면 적절하

고 .05 이하이면 우수한 적합도로 판단한다.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TLI는 .914, CFI는 .930, 

RMSEA는 .076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측정

모형은 양호한 적합도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

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

과를 검증하였으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력, 직급, 가정소득, 경제적 상황을 통

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

부과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B=.496,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098, p<.01),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199,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95%의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5,000번으로 설정

하였고,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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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χ2 df p TLI CFI
RMSEA

(90% 신뢰구간)

측정모형 320.944 98 .000 .914 .930
.076

(.066 ~ .085)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변수 B SE β t R
2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197
***

.033 -.262 -5.972

.261

-.262 -.132

학력 .052 .024 .103 2.188 .005 .099

직급 .007 .014 .025 .478 -.021 .034

가정소득 .021* .010 .119 2.203 .002 .040

경제적 상황 .178*** .028 .312 6.352 .123 .233

사회부과 완벽주의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496*** .046 .473 10.833

.268

.406 .587

학력 -.098** .033 -.140 -2.980 -.163 -.034

직급 .014 .019 .038 .736 -.024 .052

가정소득 .014 .013 .057 1.057 -.012 .040

경제적 상황 -.117** .039 -.147 -3.011 -.194 -.041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098** .036 -.131 -2.722

.317

-.170 -.027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99*** .035 -.277 -5.689 -.267 -.130

학력 .032 .023 .064 1.404 -.013 .078

직급 .010 .013 .035 .707 -.017 .036

가정소득 .024* .009 .135 2.588 .006 .042

경제적 상황 .155*** .027 .271 5.672 .101 .208

주. *p<.05, **p<.01, ***p<.001 

표 5.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경로 B SE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심리적 안녕감
-.099 .021 -.131 -.143 -.060

표 6.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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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β t R2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197*** .033 -.262 -5.972

.261

-.262 -.132

학력 .052 .024 .103 2.188 .005 .099

직급 .007 .014 .025 .478 -.021 .034

가정소득 .021* .010 .119 2.203 .002 .040

경제적 상황 .178*** .028 .312 6.352 .123 .233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은퇴불안

.504*** .061 .368 8.254

.233

.384 .624

학력 -.064 .044 -.070 -1.448 -.150 .023

직급 .050 .026 .102 1.935 -.001 .101

가정소득 -.008 .018 -.025 -.448 -.043 .027

경제적 상황 -.282*** .052 -.272 -5.432 -.384 -.180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095** .033 -.126 -2.853

.366

-.160 -.029

은퇴불안 -.203*** .025 -.369 -8.052 -.253 -.154

학력 .039 .022 .078 1.767 -.004 .082

직급 .017 .013 .062 1.295 -.009 .042

가정소득 .020* .009 .110 2.192 .002 .037

경제적 상황 .121*** .027 .212 4.479 .068 .174

주. *p<.05, **p<.01, ***p<.001

표 7.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의 매개효과

계수(B=-.099, CI=-.143~-.060)의 상한값과 하

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

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은퇴불안의 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

서 은퇴불안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으며, 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력, 직급, 가정소

득,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은퇴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B=.504,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심

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B=-.095, p<.01). 은퇴불안

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03, p<.001). 은

퇴불안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인지 확인하기 위해 95%의 신뢰구간에서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5,000번으로 설

정하였고,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을 매개하는 간접효과 계수(B=-.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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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103 .018 -.136 -.139 -.068

표 8.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변수 B SE β t R2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197*** .033 -.262 -5.972

.261

-.262 -.132

학력 .052 .024 .103 2.188 .005 .099

직급 .007 .014 .025 .478 -.021 .034

가정소득 .021
*

.010 .119 2.203 .002 .040

경제적 상황 .178*** .028 .312 6.352 .123 .233

사회부과 완벽주의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496*** .046 .473 10.833

.268

.406 .587

학력 -.098** .033 -.140 -2.980 -.163 -.034

직급 .014 .019 .038 .736 -.024 .052

가정소득 .014 .013 .057 1.057 -.012 .040

경제적 상황 -.117** .039 -.147 -3.011 -.194 -.041

표 9.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

개효과

CI=-.139~-.068)의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

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

의 순차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

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

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결과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학력, 직급, 가정소득, 경

제적 상황을 통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96, p<.001). 사

회부과 완벽주의는 은퇴불안에 정적으로 유

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했으며(B=.229, 

p<.00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은퇴

불안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B=.555, p<.001). 마지막으로 사회부

과 완벽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059, 

p>.05).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심리

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

으로 확인했으며(B=-.104, p<.01), 은퇴불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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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B SE β t R2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은퇴불안

.229*** .063 .167 3.610

.366

.104 .353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555*** .061 .426 9.076 .435 .675

학력 -.009 .041 -.010 -.225 -.089 .071

직급 .042 .024 .086 1.788 -.004 .088

가정소득 -.016 .016 -.049 -.974 -.048 .016

경제적 상황 -.217*** .048 -.209 -4.538 -.311 -.123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059 .035 -.079 -1.690

.379

-.128 .01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104** .037 -.145 -2.830 -.176 -.032

은퇴불안 -.171*** .028 -.311 -6.209 -.225 -.117

학력 .031 .022 .061 1.399 -.013 .074

직급 .017 .013 .062 1.295 -.009 .042

가정소득 .021* .009 .119 2.401 .004 .039

경제적 상황 .118*** .027 .206 4.402 .065 .170

주. *p<.05, **p<.01, ***p<.001

표 9.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

개효과                                                                                       (계속)

심리적 안녕감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171, p<.001).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

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

의 순차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

하기 위해 95%의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을 5,000번으로 설정하였고, 결과

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총 간접효

과(B=-.138, CI=-.183~-.096)는 상한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총 간접효과를 이루

는 매개효과 경로들의 유의성을 보면, 사회부

과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B=-.052, CI=-.092~-.013)와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은퇴불안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039, CI=-.071~ 

-.014),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을 통해 심리적 안녕

감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B=-.047, CI=- 

.070~-.027) 모두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검

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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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B SE β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총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197 .033 -.262 -.262 -.132

직접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 심리적 안녕감 -.059 .035 -.079 -.128 .010

간접효과

간접효과(total) -.138 .022 -.183 -.183 -.096

사회부과 완벽주의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심리적 안녕감

-.052 .020 -.068 -.092 -.013

사회부과 완벽주의 →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039 .015 -.052 -.071 -.014

사회부과 완벽주의 →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 

은퇴불안 → 심리적 안녕감

-.047 .011 -.063 -.070 -.027

표 10.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

개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2.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개효과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직장에 재직 중인 중년 남성

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

계를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이 매개하는지 확인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심리적 안녕감,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은퇴불안이 유의한 상

관을 나타냈다. 우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이는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 민감한 사

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 경우 불확실한 

상황을 더욱 견디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본 결과는 타인이 부과한 기준에 도달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애매한 

상황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각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강리영, 2016; 김태

정, 2018)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은퇴불안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

의 중년 남성이 앞으로 다가올 은퇴로 인한 

불안을 크게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불안은 정적 관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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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Flett et al., 1994; Frost et al., 1990; Hewitt 

& Flett, 1991b),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

한 대학생일수록 취업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유달림, 김희화, 2023)의 결

과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권영미, 정주리, 2022)에서 

두 변인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심리적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

으면 낮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인다는 의미이

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으면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우울, 부정 정서

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이미화, 류진혜, 

2002)와 맥을 같이한다. Childs와 Stoeber(2010)

는 직장인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탈진, 냉소

적 태도, 효능감 저하와 같은 소진 수준을 높

이고 몰입 수준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일수록 진

로와 학업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낮

은 심리적 안녕감을 보인다는 선행연구(권재

환, 김경희, 2016)에서 변인 간 관계의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은퇴불안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는 불확실한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중년 

남성이 은퇴를 모호한 상황으로 받아들여, 은

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 남성의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정적 상

관을 확인한 선행연구(김수연, 2019)와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중장년 근로자일

수록 은퇴 후 삶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인식

하여 불안감이 높아진다는 김선희(2022)의 연

구 결과를 지지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심리적 안

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중년 남성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할수록 낮은 심

리적 안녕감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삶에서 적응적 기능을 나타내는 심리적 안녕

감의 부적 관련성을 확인한 선행 연구(문화진, 

2023; 정미영, 2009)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대학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

로에 대한 높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현숙, 

2014)의 결과와 관련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은

퇴불안과 심리적 안녕감의 부적 상관관계는 

중년 남성의 은퇴불안 수준이 높으면 낮은 심

리적 안녕감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중년 남성의 실직, 조기퇴직, 고용불안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선행연구의 결

과를 지지한다(김만기, 2019; 신대준, 2019; 옥

상미, 전혜성, 2016; 이은주, 2014). 또한, 중년

기를 대상으로 두 변인 간 부적 상관을 확인

한 선행연구(윤지선, 2018; 이지영, 2023)의 결

과와 일치한다. 

둘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유

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이와 같은 

결과는 중년 남성의 학력, 직급, 가정소득, 경

제적 상황을 통제한 후의 결과이다. 이는 중

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심해지고, 불확

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심리적 안

녕감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중년 남성이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민감할 경우, 불확실한 상황을 더욱 크게 지

각하고 감내하기 힘들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면서 심

리적 안녕감이 저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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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상호작용으로, 개인은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고 나아가 우울을 경험

한다는 연구 결과(최재광 외, 2020)와 맥을 같

이한다. 또한, 윤제중(2018)의 연구에서 사회적

으로 높은 기준을 달성하려는 완벽주의 성향

의 중년은 중년기 위기감을 겪으면서 부정적 

사건에 더욱 취약해지고 높은 자살사고를 보

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 같

은 선행연구 결과를 부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중

년 남성의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는 인내

력을 저해하고, 자신이 사회적, 심리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여 심

리적 안녕감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에서 은퇴불안은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중년 남성의 학력, 직급, 가

정소득, 경제적 상황을 통제한 후의 결과이다. 

즉,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

록 은퇴불안을 강하게 느끼고, 높은 수준의 

은퇴불안을 느낄수록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

녕감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중년 

남성의 일의 의미와 은퇴불안, 심리적 안녕감

의 관계를 확인한 선행연구(이동인 외, 2019)

에서 일을 보람이나 자존감의 원천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소득의 수단이나 사회적 인정을 

위한 수단의 관점으로 의미를 두는 경우 높은 

은퇴불안을 매개로 심리적 안녕감 저하를 나

타낸다는 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은퇴불안을 크게 지각하는 중년 

남성일수록 은퇴 후 직업적 성과의 상실을 예

상하여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본 선

행연구(민선희, 2017)와 뜻을 같이한다. 이와 

관련하여 Donaldson 외(2010)는 직업적 역할을 

중시하는 사람일수록 은퇴 후 적응과정에 어

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높은 수준의 불안

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을 중요시하고 사회가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중년 남성은 자신

의 현재 모습과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한 괴

리감, 사회와 가정에서 역할 상실에 대한 우

려로 불안을 느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안녕감

이 저해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학력, 직급, 가정소득, 경제적 상황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

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을 거쳐 심리적 안녕

감에 이르는 순차적 경로를 확인하였다. 즉,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불확실한 상황을 더욱 견디기 힘들어하고,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할수록 은퇴불안

은 높아지며, 높은 은퇴불안을 느낄수록 심리

적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본 연구 결

과는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기대하는 완벽함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믿는 경우, 불확실성을 감

내하기 더 어려워하고 실제보다 위험을 더 심

각하게 받아들여 취업 준비 상황에서 높은 불

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더

미, 정주리, 2021)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불

확실한 상황에 대해 반복적, 부정적 사고를 

하는 과정이 불안과 우울로 이어지며, 불확실

성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은 불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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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걱정할 때 우울보다 불안을 높게 경험

할 수 있다는 연구(윤소진, 장혜인, 2019)와 뜻

을 같이한다. 아울러 중년의 반복적인 자기 

초점적 사고는 과도한 염려와 반추로 인하여 

은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떠올리기보다

는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윤지선, 2018)를 지지하므로 본 연

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

과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은퇴불안, 심리적 안녕감을 통합적으로 확인

하였으므로 선행연구의 변인 간 경로를 보다 

명료하게 확인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단순매개모형과는 달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

녕감에 주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하였다. 즉, 중년 남성의 사회부과 완

벽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는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불확실성에 대한 인

내력 부족과 은퇴불안 모두와 각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회

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Hewitt 

& Flett, 1991b). 이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있을 

때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겼는지, 타인이 자신의 결점을 얼마나 인식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어, 완벽주의적으

로 자기를 제시하고자 하는 욕구 충족이 불가

능하여 인지적 편향을 하게 되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을 경험한다(최호경, 신경민, 

2020).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공황장애

(Buhr & Dugas, 2009; Carleton et al., 2014), 사

회불안장애(Boelen & Reijntjes, 2009; Boelen et 

al., 2010), 건강불안(Boelen & Carleton, 2012; 

Fergus et al., 2013) 분리불안(Boelen et al., 2014) 

등 다양한 심리적 불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Carleton, 2016). 이러한 변인 간 관련성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을 통해 간접적인 경

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

은 중년 남성이 삶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녕감

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과 은퇴불안에 관한 다차원적 개입이 

선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

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중년 남성 가운데에서도 

직장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심

리적 기제를 파악할 수 있는 변인을 확장하였

다. 중년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 집단이었던 

중년 남성 연구가 2016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였으나 중년 남성의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고

찰하는 연구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김희

정,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년 

남성 직장인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집단을 대

상으로 선정하여 연구 변인을 확장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동안 사회부과 완벽주의

와 더불어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은 주

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

루어져 왔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 우울, 위기

감 등으로 중년기 남성의 정신건강을 고찰한 

연구는 다수 있었으나(김희정, 2021), 연구 대

상을 중년 남성 직장인으로 구체화하여 사회

부과 완벽주의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심

리적 안녕감을 종속 변인으로 둔 연구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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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도는 중년 남성 

직장인의 심리적 기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한국 사회의 중년 남성 연구 확장과 보

다 효과적인 중년기 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년 남성 직장인의 사

회부과 완벽주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 은퇴불안 간 경로를 통해 심리적 안녕감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차매개효과를 확

인하여 상담 장면에서 개입의 방향성을 제공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중년 남성

의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

구통계학적 변인들이 경제적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이며, 이러한 학력, 직급, 가정소득, 경

제적 상황과 같은 외적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

서도 본 연구에서 가정한 다양한 매개 경로가 

유의하게 유지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중년 남성의 심리적 안녕감이 단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설명되기보다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은

퇴불안이라는 내적 심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상담 장

면에서도 외적 조건보다 개인의 심리적 특성

에 주목한 개입이 실질적 효과를 가질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의 매개효과, 은퇴불안의 매개효과, 불

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은퇴불안의 순

차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경향성을 보이

는 중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기까

지 여러 과정 중 하나의 경로를 확인했음을 

의미한다. 즉,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이 중요한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중년 남성이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단순히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

향 그 자체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님을 밝

힌 것이다. 이들은 완벽주의 특성상 실수에 

대해 과도하게 염려하고 타인의 인정이나 승

인이 중요하므로, 실수나 실패할까 두려워하

여 확실하지 못한 것들을 수행하기 어려워한

다. 결국 이는 은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

키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

로 하여,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회부과 완벽

주의 성향이 강한 중년 남성과의 상담 장면에

서 이들 두 변인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심리적 

안녕감을 다룰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불확실한 상황을 다루는 수용

적인 태도를 기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

인다. Kashdan과 Rottenberg(2010)는 심리적 유

연성이 정신 건강과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소

이며,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태도가 높은 개인

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나은 적응을 

보인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불확실성을 수용

하는 태도가 심리적 경직성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방진영과 이창

현(2024)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상황에 대한 통

제력을 일컫는 지각된 통제감이 높을수록 불

확실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적

절하게 통제할 수 있고, 긍정적인 적응 수준

과 경험회피 감소로 이어져 정서적 개방을 돕

는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경험회피는 수용-

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의 수용과 반대되는 경험으로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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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기억, 신체 감각, 정서, 

사고 등과 같은 경험을 회피하거나 억제하여 

상황과 접촉을 피하려는 시도이다(Hayes et al., 

1999). 

수용-전념치료(ACT)에서는 수용, 전념과 행

동 변화, 마음챙김을 통하여 개인이 심리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유연성을 갖추도록 하고, 

현재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

리게 한다(노지윤 외, 2016). 김미경과 양난미

(2022)의 연구에서 높은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

향의 개인은 불확실한 사건을 더욱 위험하게 

지각하여 부정적인 경험을 회피한다고 보았으

며, 이때 개인이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

하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이 효과적임을 강조

하였다. 노지윤 외(2016)는 수용-전념 치료

(ACT)에 참여한 집단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력 부족, 정서조절 곤란, 경험회피, 걱정과 불

안 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년 남성이 불확실성을 대하는 수

용적인 태도를 함양한다면, 인생에서 마주하

는 불확실성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고 심리

적 회복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은퇴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

년 남성의 인지와 정서, 심리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윤지선(2018)은 은퇴불안을 경험

하는 중년 직장인의 심리적 안녕감 증진을 위

해 긍정적 인지적 정서조절의 필요성을 보고

하였다. 또한, 김수연과 권경인(2020)은 불확실

성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중년 남성이 은퇴불

안을 경험할 때 진로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하는 개입이 필요하

다고 시사하였다. 아울러 중년 남성 직장인의 

다중역할 몰입과 심리적 안녕감 관계에서 자

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송진영(2009)은, 

중년 남성이 은퇴 후 가정, 직장, 사회에서 다

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은퇴를 바라보는 중년 남성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 

은퇴 대비를 강조하기보다, 중년 남성의 심리

적 문제에 초점을 둔 맞춤형 심리지원 프로그

램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상대적

으로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중년 남성

(안미경, 2018)의 참여를 도모하고 이들에게 

특화된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중

년 남성이 개인과 가정, 사회적 변화에 유연

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중년 남성 직장인

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은

퇴 후 긍정적인 삶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

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인 만 40세에

서 만 59세 중년 남성 직장인은 연령과 직급, 

직무 환경 등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경험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결과

를 전체 중년 남성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세분화된 표본을 구성하고 

집단 간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부과 완벽주의, 심리적 안녕감, 불확실성

에 대한 인내력 부족, 은퇴불안의 인과 관계

를 설정하였다. 횡단적 자료를 근거로 변인 

간 관계에 대하여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

우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한계를 보완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은퇴불

안을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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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은퇴불안은 개인 요인뿐만 아니라 연

금제도, 재취업 지원, 사회적 지지 등과 같은 

외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

적지지 체계의 상호작용을 탐색하는 연구 또

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통합적인 관점

에서 은퇴불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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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retirement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iddle-aged male employees. A nationwide survey of 400 employed middle-aged men was conducted using 

the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tolerance of Uncertainty, Retirement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cale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s 26.0 and PROCESS macro 4.1. The findings 

reveal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tolerance of uncertainty, 

retirement anxie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retirement anxiety each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urthermore,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intolerance of uncertainty and retirement anxiety were 

confirmed. These result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se mediators in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is study provides insights for developing 

counseling strategies aimed at improving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aged male employees.

Key words : middle-aged male employee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intolerance of uncertainty, retirement anxiety, 

psycholog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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